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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래야, 
조금만
기다려라.

여래엄마!

엄마가
간다.

…….

무슨 일 있어?

나여래. 
뭐, 어제 엄마의 고열 때문에

간병 하느라고 숙제를 못했다고?
내가 보기엔

대단히 건강해 보이시는데.

응, 책상 위에
저게 뭐지?

이건 여래 국어
공책인데….

으이구, 칠칠맞지
못한 우리 아들

깜박 잊고
놓고 간
모양이네.

가만, 이걸 내가
학교로 갖다주면

엄마, 고마워요.

가만, 여래네 반
교실이….

옳지, 
저기구나.

시, 실례
했습니다.

…….

우리 여래가
국어 공책을
집에….

선생님, 
수업 중에
죄송해요.

우리는 역시 마음과
마음으로 통하나봐요.

그래, 그래.
틀림없이
그럴 거야.

가자!

청소가 중요한
게 아니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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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아
니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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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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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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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우
리리
가가

지지
은은

악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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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의

재재
앙앙
을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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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

있있
는는

곳곳
은은

이이

세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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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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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재
하하
지지

않않
는는
다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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